신용보증기금: 보증도 ‘빈익빈 부익부’
· 소액보증비율 줄이는 게 ‘경영혁신’?

· 30억 초과 고액보증은 지난해 말 대비 2천2백억 원 늘어

·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3,333억 원 줄어… 보증기구 자구책 마련에 영세업자 부담증가 우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이 고액보증(10억원 이상)의 비중은 늘어나고 소액보증(5천만원 이하)은 줄어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보증의 비율은 지난해 말 8.4%에서 9.5%로 1.1%나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도 2,24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은 점유비 12.5%에서 11.7%로 0.8% 낮아졌으며, 금액은 무려 3,333억 원이 감소했다. (별지 참조)
이 같은 추세는 고액/장기 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한다는 신보의 경영혁신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우제창 의원은 “이 같은 신보의 보증행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한다는 신보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은 물론, 극심한 경영난에 고통받았던 영세 중소기업을 일종의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외면한 셈”이라고 말하고, 신보의 경영혁신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증운용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했다. 
   
<참고 : 신용보증 금액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잔액
	구성비

	30억원 초과
	31,535
	10.5
	24,214
	8.4
	26,462
	9.5

	30억원 이하
	42,345
	14.0
	43,867
	15.2
	40,095
	14.3

	15억원 이하
	28,648
	9.5
	29,289
	10.1
	25,882
	9.2

	10억원 이하
	43,485
	14.4
	42,937
	14.8
	44,349
	15.9

	5억원 이하
	27,693
	9.2
	27,625
	9.5
	28,419
	10.2

	3억원 이하
	65,571
	21.7
	65,344
	22.6
	60,403
	21.6

	1억원 이하
	21,320
	7.1
	19,928
	6.9
	21,317
	7.6

	5천만원 이하
	21,518
	7.1
	19,884
	6.9
	17,830
	6.4

	3천만원 이하
	19,475
	6.5
	16,224
	5.6
	14,945
	5.3

	총      계
	301,590
	100.0
	289,312
	100.0
	279,702
	100.0


· 재보증 및 P-CBO보증 제외  

